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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규의 개인전 <육화경>은 동양화의 청정 회화론을 
불결의 언어로 전환한다. ‘육화(肉化)’는 살과 피, 곧 물질적 
육체로의 환원을 뜻하며, ‘경(經)’은 불교의 질서와 수행을 
담은 경전을 의미한다. 숭고의 자리에 불결이 스미는 순간, 
전통회화의 권위는 흔들리고 은폐된 심층이 드러난다.

작가는 불화의 상징체계와 민화의 괴이한 도상에 
감응했지만, 단순 계승보다 교란과 전복의 전략을 
택해왔다. 2015년 <더미 Dummy> 연작은 정체불명의 
괴물을 불러냈고, 2019년 이후 곤충 형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개인전에서는 소의 내장을 확대 묘사한 <더미 
91~100>과 수행 도상 <십우도(十牛圖)> 해체 작업이 
전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육화경>전에는 내장이나 벌레 
자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연상케 
하는 주름, 혈관, 꿈틀거림의 흔적이 은유적으로 배치되며, 
이전 작업에서 축적된 혐오와 숭고의 긴장이 상징적 구조 
속에 변주된다.

화면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유려함 대신 생의 
뒤틀림을, 골법용필(骨法用筆)의 준엄함 대신 내장의 
주름과 흔적을, 응물상형(應物象形)의 이상적 형상 
대신 불결의 잔영을 불러낸다. 결과적으로 동양 회화의 
전통적 기준인 화육법(畵六法)의 규범은 청정에서 
불결로, 숭고에서 혐오로 전도된다. 그러나 이는 단절이 

아니라 은폐된 층위의 회복이다. 조선 후기 문인화의 
여백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소멸의 기호였고, 민화의 
잡귀·불교의 아수라·도교의 요괴는 숭고의 이면을 
차지했다. <육화경>전은 그 주변부를 전면에 소환해 
전통의 심층을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작가가 혐오의 
소재를 단순한 충격의 이미지로 소비하지 않고, 조형 
질서로 전환한다는 사실이다. 내장·벌레·흉(凶)의 형상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불결의 긴장이 은유적 구조 속에서 
감각으로 조직된다. 혐오의 언어를 통제 가능한 질서로 
길들이는 강박적 구조는, 역설적으로 종교 회화의 교의적 
질서와도 공명한다. <육화경>전은 이러한 강박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부정과 생멸의 교차

작가의 화면은 단순 자극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서구의 
존재론적 사유와 교차하며, 혐오 이후의 회화 언어를 
탐색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abjection)’은 
주체가 거부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다. 내장과 
배설은 배제되지만, 생존의 조건에서 피할 수 없다. 조르주 
바타유의 ‘저속한 물질(base materialism)’은 숭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장 낮은 물질 속에서 존재의 진실을 
찾는다. <육화경>전의 불결한 흔적은 바로 그 전형이며, 
숭고는 그 심연에서 솟아난다. 메를로-퐁티의 신체 지각, 
하이데거의 현존재,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은 모두 이 
작업과 연동한다. 반복은 동일성의 재현이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작가는 이를 화면 속에 호출하여 
존재가 신체의 물질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혐오의 반복은 충격을 무디게 한다. 이 
지점에서 수묵의 전통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연다. 먹빛의 
농담, 여백의 침묵, 번짐의 흔적은 숭고와 불결, 생성과 
소멸을 동시에 품는다. 먹의 얼룩은 소멸의 흔적이자 
생멸의 기록이었다. <육화경>전이 이러한 수묵적 
감각과 결합할 때, 혐오와 숭고의 교차는 구조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 전시는 불화의 숭고를 불결의 언어로 
치환하며, 전통의 은폐된 부정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서구의 존재론과 접속하여 동양화의 현대적 좌표를 다시 
지정한다. 작가는 전통을 표면적으로 모방하지 않는다. 
전통의 심층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혐오와 숭고, 부정과 
생멸이 교차하는 새로운 회화 질서를 구축한다. 혐오를 
넘어 숭고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제, 그것이 <육화경>전이 
제기하는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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